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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30 성인 남녀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계를 조 하는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살펴보기 하여

조 된 매개모형을 설정해 분석하 다.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20-30 성인 남녀를 상으로

설문지 총 393부의 자료를 얻어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측정 도구로는 내

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SNS 독 경향성, 응 인지 정서조 략 척도를 사용하 다. 이에 한 결

과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를 사회불안이 부분 매개하 으며,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

회불안의 계가 응 인지 정서조 략에 의해 조 되고,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들은 20-30 의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한 SNS 독 경향성 문제에 효과 으로 개입하기 해

사회불안을 낮추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 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의와 제한 후속 연구의 방향에 한 제언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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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일상생활의 반 인 역에

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더 이상 사이버 세

상에서 계를 형성하고, 온라인 모임을 만들

고, 오 라인 계를 온라인상으로 체하는

사회 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일상

에서 뗄 수 없게 된 SNS의 이용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입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순기능으

로의 SNS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

주고 인간의 기본 욕구인 ‘연결의 욕구’를

하기 쉽고 편리하게 충족시켜주며 보다 빠

르게 인간 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Ellison et al., 2007), 사회 목 을 한 SNS

이용은 궁극 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Wang et al., 2014). 이 게 SNS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SNS

가 순기능 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역기능과 함께 SNS의 독문제가 사

회 으로 두되고 있는데, 국내 SNS 이용자

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2021)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의 인구

65.9%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SNS를 하

는 가장 큰 이유로 ‘친교․교제를 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게 SNS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이에 한 사회

심이 높아졌으며, 과도한 SNS 사용에 부

담감을 느끼고,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

외될 것 같다는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을 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Rozgonjuk et al., 2020). 지나친 SNS의 사용

은 오히려 개인의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며

(Seabrook et al.. 2016), 인 계 문제(구혜자

외, 2016)나 학업 실패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Kirschner & Karpinski, 2010).

많은 성인들이 오 라인 계망을 유지하기

한 목 으로 SNS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

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 속

에서 부작용의 하나로 SNS 독 경향성이 우

려되고 있다. SNS 독 경향성을 설명하기

해 사회성기술모델은 오 라인에서 이루어지

는 직 인 의사소통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

루어지는 가상의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박 인 SNS사용으로 이어진다고 했다(Turel

et al., 2011). SNS 이용자 일부는 이러한 부

응 인 향에도 불구하고 여 히 SNS 사용

을 멈추지 못하고 독 으로 사용한다.

SNS 독 경향성이란 SNS의 과다사용으로

온라인상의 인 계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단 상과 내성이 생기고(정소 , 김종남,

2014), 스트 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 력

하 그리고 강박 등의 정신 인 피로와 신체

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개인의 응과 일상생활에 부정 인 향을

래하는 것을 의미한다(송혜진, 2011). SNS

독 경향성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충동조 장애

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는 을 보면 스마

트폰 독 인터넷 독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Echeburua &

Corral, 2010). 그러나 SNS 독 경향성은 실제

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계를 맺고(고은 외,

2014) 자기를 과시하거나 체면 차리기를 하는

등 인정에 한 동기로 시작하는 에서 타인

에 한 의존성과 메시지 업데이트에 한 강

박 등을 볼 때 SNS 독 경향성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기존의 인터넷 는 스마트폰 독 연구

만으로는 SNS 독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상되며, SNS 독 경향성만

의 치료 개입을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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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 독 경향성의 경우 스마트폰을

다루는 데 익숙하고,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

는 20 와 30 에서 두드러진다. 스마트폰 과

의존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험군은

콘텐츠 이용률이 높았으며, 모바일 메신 사

용률이 95.5%로 체 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20 의 고 험군이 5.5%, 잠재 험군

31.5%로 연령 가장 높은 독률을 보

으며, 그 다음으로 30 의 고 험군이 4.8%,

잠재 험군이 23.8%로 높게 나타났다(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기 성인기의 경

우 사회 계에 심이 많고, 부모나 교사

의 통제에서 벗어나 결혼과 직업생활에서의

선택 의지가 커지는 시기이면서도 다양한 사

회 역할에 한 부담감이 큰 시기로 정체감

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장휘숙, 2008). 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한 욕구가 큰 시기이

며, SNS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

는 사회 상호작용에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

어 과도한 SNS 사용이 20-30 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인 향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SNS 독 경향성의 문제 이 사회 으로

두되면서 최근 SNS 독 경향성에 해 설

명하고자 SNS 독 경향성에 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다.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개인내 요인

으로는 내면화된 수치심, 소외감, 외로움, 내

자기애 등(김지수, 김 근, 2019; 이도연,

정여주, 2021; 정구철, 문종호, 2015; 조소연,

정주원, 2017) 심리․정서 요인이 있다. 둘

째, 계 요인으로 성인애착, 인 계문제

등(박지수, 서 석, 2018; 유평, 2021; 이 은

외, 2016; 이정화 외, 2017)이 있다. 셋째, 사회

요인으로 사회불안, 수용행동, 사회 지지

등(곽지 , 홍혜 , 2018; 권 진 외, 2019; 홍

구표, 혜성, 2017)이 있다.

여러 요인들 개인에게 열등감과 부

감 그리고 부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은 다양한 독 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정남운, 유은 , 2015), 사회 상호작

용에 있어 부정 인 향을 주는 특성으로

보인다(안세은, 이희경, 2018). 이에 따라 내

면화된 수치심은 상담 장면에서 심리 인 측

면을 다루는데 있어 매우 요한 역으로

다양한 독 상을 측하는 변인으로 연구

되어 왔으나, SNS 독 경향성과의 직 인

연 성을 확인한 국내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자아정체감에 수치심

이 내면화되어 자기 자신에 해 부족함과 열

등감을 느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화된

수치심이다(Cook, 2001). 내면화된 수치심은 그

자체에서 오는 부 응 인 향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심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욱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Kaufman, 1989).

내면화된 수치심은 여러 병리 상의 기 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특히 불안(Pinto &

Matos, 2011)과 련이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

서 수치심을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 으로 생각하게 된다. 수치심은

가장 지배 인 감정 하나로서 일단 수치심

이 자리 잡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

치심을 느끼게 된다(Bradshaw, 2002). 이처럼

매번 그 순간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

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기 , 바람 등을 표

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기

본 으로 타인의 존재가 가정된 상태에서 나

타나는 사회 정서로서 타인과의 사회 상

황 속에서 처에 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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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기에 사회불안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기존연구에서 볼 수

있다(김민경, 명호, 2013). 한 내면화된 수

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 상황

에 문제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

다(최임정, 심혜숙, 2010).

사회불안이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나 상

상에서 벌어지는 사회 상황에서 타인의 평

가를 상했을 때 발생하는 불안(Schlenker &

Leary, 1982)이다. 사회불안은 일반 인 사회

상황 속에서 발표 평가와 같은 수행 상황

에서의 찰에 한 불안을 말한다. 찰에

한 불안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음료를 마

시거나 발표하는 등의 수행 상황에 한 불안

을 말한다(Roehr, 2013).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

들에게는 SNS 공간이 실제 인 사회 수행의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해 표

할 수 있고 타인과의 일상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비교 안 하다고 느끼는 소통 창구

가 되기도 한다(Turel et al., 2011). SNS 공간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면 면 만담에

비해 사회 단서들(시각 , 언어 단서들)이

감소하고 더 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SNS를

선호한다(Erwin et al., 2004). 이는 인터넷이라

는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있는 그 로 드러내

지 않아도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여 수 있기 때문이다. 독에

한 행동주의 은 불안이나 긴장과 같

은 부 응 인 심리 반응을 감소시키는 부

강화로 인해 그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보며(Kuss & Griffiths, 2017), 즉 오

라인 사회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수행에

한 불안으로부터 온라인 속으로 도피하여

개인 내 으로 불편감이나 불쾌한 경험을 하

지 않아도 되는 부 강화를 얻어 사회불안

이 있는 경우 SNS 독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

록 사회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불안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radshaw, 2002).

이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사회불안은 두 변인을 연결시키는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을 것 상한다. 내면화

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해(Lewis, 1998),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두려워한다. 그 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있는

이들에게는 실제 인 사회 수행 상황에 직

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표 할

수 있고, 타인들과 일상 공유가 가능한 SNS에

더 빠져들어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 모형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는 정서에서 유발되는 부정 인

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인에 해 집

하고 있다. 특히 정서조 능력은 개인의

응력을 평가하고, 정신 병리를 측할 수 있

는 요인으로 제안되어 왔다(Lazarus & Folkman,

1984; Thompson, 1994). 응 인지 정서조

략이란, 스트 스나 불안과 같은 경험에

있어 정서 으로 각성되는 정보를 인지 으로

다루어 정서를 조 하는 특성을 말한다. 내면

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불안과 그

수 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간

에서 조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이 정서 인 경험을 하는 동안

는 , 후에 이와 같은 경험에 해 극 으

로 생각해 느껴지는 정서의 의미와 강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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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게 한다고 보고하 다(Bryant & Veroff,

2017). 즉 인지 과정이 정서조 에 있어

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용,

계획 다시생각하기, 정 변경하기 등

과 같은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사용

하여 불안 증상을 경감시키고 부정 정서를

조 하여 정 정서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Garnefski et al., 2001; Garnefski & Kraaij, 2007,

Sullivan et al., 1995).

국내연구에 따르면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사용할수록 스트 스의 부정 인 향

력이 감소되었고(김소희, 2004), 응 인지

정서조 략은 사회불안과 부 상 계를

보 다(강병은, 신 숙, 2019; 김태리, 2020).

한 응 인지 정서조 략이 수행불안

을 조 할 수 있다고 보았고(윤 원, 2020; 홍

정선, 2017). 특히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

움 즉 사회불안을 응 인지 정서조

략이 조 한다고 보았다(홍경화, 홍혜 ,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개인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부정

정서를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사용

정도에 따라 조 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심리 건강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한 응 인지 정서조 략은 독과

련이 있다. 정서를 하게 조 하지 못할

경우 부정 인 정서를 해결하기 해 쾌락을

주는 특정한 행 를 방어기제로 사용하여

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류수정,

2014). 다시 말해, 온라인의 가상공간에서 자

신을 이상 인 모습으로 포장하고, 이러한 이

상 자아를 통해 고통스러운 정서에서 벗어

나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이경민, 장성숙,

2004). 독의 재발을 방하는데 정서조 과

정이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Witkiewitz et

al., 2005) 응 인지 정서조 략이 독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최상

희(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응 인지 정서

조 략이 SNS 독 경향성에 부 상 을 나

타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내

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 인 정서를 인지 정서조

략이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 조 됨을 시

사하고, 인지 정서조 략이 응 일 때

SNS 독 경향성에 완충 효과를 나타낼 것이

라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SNS 독 경향성에

미치는 향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

의 조 된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 다. 특

히 성인 기에 높게 나타나는 SNS 독 경향

성의 원인과 구체 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

를 밝힐 뿐 아니라,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치료 요인 발굴 메커니즘을 규명하

여, 나아가 치료 요소에 한 근거를 제공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방 법

연구 상 차

본 연구는 인제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고, 윤리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IRB 과제 리번

호: INJE 2022-05-015-002). SNS 독 경향성과

련한 연구를 해 국 17개 시․도 지역에

있는 20 ∼30 남녀 성인 400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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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오 라인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지의

두 가지 형태 으며, 회수한 설문지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여 총 393

부가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

들의 성별은 남성 202명(51.4%), 여성 191명

(48.6%)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 가 180명

(45.8%), 30 가 213명(54.2%)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SNS 독 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SNS 독 경향성을 측정하

기 하여 정소 과 김종남(2014)이 개발

타당화한 학생용 SNS 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과 몰

입 내성, 조 실패 일상생활장애, 가상

세계 지향성 단, 부정 정서의 회피를 측

정하는 총 네 가지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 4 Likert 척도

(1 ‘ 그 지 않다’~ 4 ‘매우 그 다’) 상

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

아질수록 SNS 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정소 과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체 Cronbach’s α값은 .92으로 나타났

으며, 각 하 요인별로는 조 실패․일상생

활 장애가 .84, 몰입․내성 .80, 가상세계 지향

성․ 단은 .77, 부정 정서의 회피 .81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하 요인별 Cronbach’s α값

은 조 실패․일상생활장애 .90, 몰입․내성

.70 부정 정서의 회피 .85, 가상세계지향성․

단 .83로 나타났으며, 체 Cronbach’s α값은

.94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고

자 Cook(1987)이 개발하 으며, 이인숙과 최해

림(2005)이 번안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며, 6개의 자존감을 측

정하는 문항과 24개의 수치심을 측정하는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문항의 경우

응답자의 반응편향성을 제어하기 하여 추가

된 문항으로 체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경우 수치심을 단일

요인 구조로 고려한 Cook(1987)의 원척도를 요

인 분석해 수치심의 요인 구조를 부 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불안을 측정하는 네 가

지 하 요인으로 나 었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 5 Likert 척도(1 ‘그런 경우가 없

다’~ 5 ‘거의 항상 그 다’)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있고, 수가 높아질수록 수치심의 수

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

(2005)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체 Cronbach’s

α값은 .93으로 나타났고, 각 하 요인별로는

공허감 .86, 부 감 .89, 실수불안 .74, 자기

처벌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 요인

별 Cronbach’s α값은 공허감 .92, 부 감 .92,

실수불안 .84, 자기처벌 .87로 나타났으며,

체 Cronbach’s α값은 .97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척도

사회 불안을 측정하기 하여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고, 김향숙(2001)이 번안

타당화한 사회 공포 척도(SPS)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사회 상황과 같은 타인이 자신을 쳐다

보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행불안에 한 불안의 정

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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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척도(1 ‘ 그 지 않다’ ~ ‘매우 그

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수행상황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는 척도의 체 Cronbach’s α값은 .92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체 Cronbach’s α값은 .97로

나타났다.

응 인지 정서조 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응 인지 정서조 략

을 측정하기 해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하

고 김소희(2004)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인지

정서조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응 인지 정서조 략

에는 정 변경, 정 재평가, 조망확

,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을 측정하는 다

섯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에 한 응답은 5 Likert 척도(1 ‘거의 그

지 않다’~ 5 ‘거의 항상 그 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해

당하는 응 인지 정서조 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소희(2004)의 연구

에서 본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정

변경 .85, 정 재평가 .80, 조망확 .66, 계

획 다시 생각하기 .80, 수용 .53로 나타났다.

김종운과 김남희(2018)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정 변경 .76, 정

재평가 .78, 조망확 .75, 계획 다시 생각

하기 .78, 수용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하 요인별

Cronbach’s α값은 조망확 .73, 계획다시 생각

하기 .85, 정 변경 .86, 정 재평가

.80, 수용 .7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 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

계학 인 요인분포를 확인하기 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들

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 다. 둘째, 각 변인들의 련성과 표본

의 정규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상 분

석을 실시하 으며, 이때 Curran 등(1996)의 기

에 따라 왜도 첨도의 댓값이 2와 7을

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

심과 SNS 독 경향성 사이에서 사회불안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순차 회귀분석을

실시했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넷째, 내면화된 수

치심과 사회불안을 인지 정서조 략이 조

하는지 알아보고자 Aiken 등(1991)이 제안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해 검증하 다. 다섯

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 사이

에 사회불안의 매개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합해 조 된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Hayes(2017)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의 7번 모델을 사용하여 검

증을 실시하 다.

연구문제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

의 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사회불안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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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계

에서 조 변인으로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가 유의한가?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

의 사이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상 계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공포, 응 인지 정서조 에 기술통

계를 실시해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최솟값

최댓값을 표 1에 제시하 다. 각 변인의

왜도 첨도가 각각 댓값 2와 7을 넘기지

않고 있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해 변인들

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 사

회불안, 응 인지 정서조 략, SNS

독 경향성 간의 련성을 확인하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분의 요인 사이에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

불안(r=.728, p<.001), SNS 독 경향성(r=.526,

p<.001)과 정 상 계를 보 으며, 응

인지 정서조 (r=-.153, p<.01)과는 부 상

계를 보 다. 사회불안은 SNS 독 경향성

(r=.465, p<.001)과 정 상 계를 보 고,

응 인지 정서조 (r=-.121, p<.05)과 부

상 계를 보 다. SNS 독 경향성은 사

회불안(r=.465, p<.001)과 정 상 계를 보

다.

1 2 3 4

1. 내면화된 수치심 1

2. 사회불안 .728*** 1

3. 응 인지 정서조 -.153** -.121* 1

4. SNS 독 경향성 .526*** .465*** .091 1

*p<.05, **p<.01, ***p<.001

표 2. 연구 변인 간의 상 계

측정변인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내면화된 수치심 31 137 74.40 20.33 0.72 0.46

매개변수 사회불안 20 94 44.96 17.40 0.52 -0.54

조 변수 응 인지 정서조 22 94 62.29 12.23 -0.20 0.22

종속변수 SNS 독 경향성 25 86 49.10 13.57 0.34 -0.40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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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된 매개효과 기본 가정 분석

Muller와 Judd 그리고 Yzerbyt(2005)이 제안한

조 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서 종속변수에 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는 조 변

수의 수 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조 된 매개효과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로 가는 향력이 조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James와 Brett(1984)이 말한 조

된 매개효과의 개념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다. 즉 조 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해서는

독립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종속변인인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조 변인인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

아야 한다.

응 정서조 략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조 효과를 검증

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독

립변수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투입한 결과, 

의 값이 .322로 모형을 32.2% 설명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β=.502,

p<.001)은 SNS 독 경향성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조 변수로 투입한

결과, 의 값이 .327로 32.7%의 설명력을 가

지며 F값은 94.675로 통계 으로 유의하며 모

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보다 0.5% 증가하

다. 한 응 인지 정서조 략(β=.096,

p=.05)은 SNS 독 경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

에서는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내면화된

수치심×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 다. 값은 .328로 32.8%의

설명력을 가지며 F값은 63.38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모형 3의 설명력은

모형 2의 설명력과 0.001%의 차이가 있었다.

한 내면화된 수치심×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β=.321, p=.05).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

과 SNS 독 경향성의 계를 응 인지

정서조 략이 조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

서 조 된 매개효과를 실시하기 해 독립과

종속변인 사이의 계에서 조 변인의 조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가정을

단계
Moderating Variable: SNS 독 경향성

B SE β t  ∆ F

1 내면화된 수치심 .472 .035 .567 13.608*** .322 .320 185.189***

2
내면화된 수치심 .419 .048 .502 8.803***

.327 .332 94.675***

응 인지 정서조 .087 .052 .096 1.677

3

내면화된 수치심 .245 .193 .293 1.267

.328 .323 63.385***
응 인지 정서조 -.037 .142 -.041 -.262

내면화된 수치심×

응 인지 정서조
.055 .059 .321 .932

***p<.001

표 3.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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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켰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

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순차

회기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1단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SNS 독 경

향성에 유의미한 정 향(β=.56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내면화

된 수치심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정 향

(β=.46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SNS

독 경향성에 1단계보다 향력이 감소하 으

며(1단계 β=.567, 3단계 β=.468),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이 포함되었을 때 사회불안은 SNS

독 경향성에 유의미한 정 향(β=.14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에 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Bootstrapping

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매개효과 계수가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표 5 결과를 살펴보면 95% 신

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가 상한값,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불

안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함

을 확인하 다.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 검증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 결

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면화된 수치심을 투입한 결과, 의 값이 .467

로 모형을 46.7% 설명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β=.684, p<.001)은 사회

불안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단계에는 응 인지 정서조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사회불안 0.66 .029 .012 .124

표 5.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B β t  

1 내면화된 수치심→ SNS 독 경향성 .379 .567 13.626*** .322 185.678

2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363 .465 10.398*** .217 108.125

3
내면화된 수치심→ SNS 독 경향성 .312 .468 8.260***

.333 97.471
사회불안→ SNS 독 경향성 .114 .146 2.570*

*p<.05, ***p<.001

표 4.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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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조 변수로 투입한 결과, 의 값이 .482

로 48.2%의 설명력을 가지며 F값은 181.389로

통계 으로 유의하 고,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해 1.5% 증가하 다. 한 응

인지 정서조 략(β=-.121, p<.01)는 사회

불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내면화된 수치심×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 의 값

은 .489로 48.9%의 설명력을 가지며 F값은

123.916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모형 3의

설명력의 경우 모형 2의 설명력에 비해 0.7%

증가하 고, 내면화된 수치심×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β=.321, p<.05). 이는 응 인지 정서

조 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내면화된 수치

심의 향을 조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단계
Moderating Variable: 사회불안

B SE β t  ∆ F

1 내면화된 수치심 .876 .047 .684 18.500*** .467 .466 342.245***

2
내면화된 수치심 .878 .047 .684 18.765***

.482 .479 181.389***

응 인지 정서조 -.172 .052 -.121 -3.321**

3

내면화된 수치심 .341 .142 .266 1.411*

.489 .485 123.916***
응 인지 정서조 -.599 .195 -.421 -3.065**

내면화된 수치심×

응 인지 정서조
.177 .078 .321 2.265*

*p<.05, **p<.01, ***p<.001

표 6.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

그림 1.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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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응 인지 정

서조 략 각각의 수를 평균을 기 으로

고집단(+1SD)과 집단(-1SD)으로 구분하여 나

타낸 조 효과 그래 는 그림 1과 같다. 이는

응 인지 정서조 략을 많이 사용할수

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낮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내면화된 수

치심이 낮은 집단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에

한 통계 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Aiken 등(1991)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응

인지 정서조 략인 조 변인의 특정 값

(-1SD, Mean, +1SD)을 설정하고, SPSS Macro를

통해 표본수 5000개로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단순회기선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향을 미치

는 계를 응 인지 정서조 략이 조

하는 것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된 매개효

과 검증

조 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모형에서 조 변수의

투입에 따라 매개효과에 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에 조 된 매개효과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Effect SE t

95% 신뢰구간

부트스트랩

하한값

부트스트랩

상한값

-1SD .523 .042 12.553*** .441 .604

Mean .595 .031 18.998*** .533 .656

+1SD .667 .048 14.036*** .573 .760

***p<.001

표 7.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응 인지 정서조 의 조 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2.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된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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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조 변수가 조 하지 않는다는 것에

하여 검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인 조 변인의 조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조 된 매개

효과가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매개효과 조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조

된 매개효과 분석을 해 Hayes(2013)가 제

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용하

여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된 매

개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8, 그림 2

와 같다.

독립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며(β=.127, p<.05), 내

면화된 수치심과 조 변인인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상호작용효과가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다(β=

.006, p<.05). 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SNS

독 경향성에 미치는 직 효과뿐만 아니라(β=

312, p<..001)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이 종속변인

인 SNS 독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

다(β=.114, p<.05).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통해 SNS 독 경향성에 미치는

간 효과를 응 인지 정서조 략이 조

함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가 조 변인의 수 에 따라 변화

하는 크기인 조건부 간 효과를 확인하고자

Bootstrapping 방식으로 조건부 간 효과의 통

계 유의성을 검증했다. 응 인지 정서

조 략의 값이 –1표 편차일 경우 간 효

종속변수: 사회불안

β SE t LLCI ULCI

내면화된 수치심 .127 .061 1.411* .089 .344

응 인지 정서조 -.599 .195 -3.065** -.983 -.215

내면화된 수치심 ×

응 인지 정서조
.006 .003 2.265* .001 .011

종속변수: SNS 독 경향성

β SE t LLCI ULCI

내면화된 수치심 .312 .038 8.260*** .238 .387

사회불안 .114 .044 2.570* .027 .200

응 인지 정서조
응 인지 정서조 에 따른 조건부 간 효과

Indir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M-1SD .059 .026 .012 .115

M .068 .029 .014 .127

M+1SD .076 .032 .015 .143

*p<.05, **p<.01, ***p<.001

표 8. 조 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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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059, 평균일 경우의 간 효과는 .068, +1

표 편차일 경우 간 효과는 .076이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가 유의하

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SNS 독 경향성이

커질수록 간 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

미한다. 각 수 의 모든 하한값(LLCI)과 상

한값(ULCI) 사이를 확인했을 때,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으므로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사용할수록 내면화된 수치

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사회불안과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상호작용이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20-30 성인 남녀를 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SNS 독 경향성,

응 인지 정서조 략의 계를 살펴보

았으며,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

의 계에서 사회불안과 응 인지 정서

조 략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우선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에서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했으

며,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조 변인

으로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 다. 이를 통해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된 매개효

과 모형을 순차 으로 분석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 계를 분석해 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SNS 독 경

향성은 각각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

으며, 응 인지 정서조 략은 내면화

된 수치심과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 상

계가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 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계를 설명한 기존 연구(김지

수, 김 근, 2019; 이도연, 정여주, 2021)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이론 으로 수치심이 독

과 련이 깊으며, 수치심을 회피하기 한

방안으로 행 독이 선택될 수 있다는 주장

(Baker et al., 2004)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하여 늘 열등하고 부 하며 공허한 존재로

여김으로써 고통스러운 감정을 호소하는 경향

성이 있는데 이는 부정 인 정서를 해소하기

해, 이에 한 회피행동으로 SNS 독 경향

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내면화

된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부 한 존재로 인

식하기 때문에(이지우, 2017) 자신을 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김소연,

2015). 따라서 다수의 청 이 존재하고, 평가

가 필수 요소인 발표와 같은 수행 상황에

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두려움은 불안으로

직결되며, 이는 사회불안이 높아짐을 상할

수 있다. 응 인지 정서조 략은 내면

화된 수치심, 사회불안과 각각 유의미한 부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응 략이 부

정 정서를 조 한다는 선행 연구(심지은 외,

2011; Garnefski & Kraaij, 2006)와 일치하는 결

과와 일치한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을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고, SNS 독 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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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을 때, 사회불안이 둘의 계를 매개할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통해 SNS 독

경향성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칠 경우, 내면

화된 수치심이 SNS 독 경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심은 만

성화되어 성격 인 특성인 내면화된 수치심으

로 자리를 잡게 된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

진 사람들은 왜곡된 자기상과 다른 사람에게

수용 받을 수 없다는 역기능 신념을 지니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

며, 타인의 평가가 상되는 사회 수행 상

황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 상황

을 피하고자 한다(박가 , 홍혜 , 2013). 따라

서 이들은 평가가 상되는 수행상황을 회피

하고자 하며, 높은 수 의 사회불안을 경험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상황

에서 회피하고자 면 면으로 직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SNS가 사회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고(이경민, 2014),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만 선택 으로 연출할 수 있

는 SNS의 특성이 자신의 욕구를 안 하게 충

족시켜 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 SNS 독

경향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

는 결과이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의 계

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

가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 이

높아질 경우 사회불안의 수 역시 높아지지

만 응 인지 정서조 략을 통해 사회

불안이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상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

정서를 응 인지 정서조 략을 통해

완충시킴으로써 사회불안에 미치는 향을 완

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선

행 연구(심지은 외, 2011; Garnefski & Kraaij,

2006)와 맥락을 같이하며, 더 나아가 응

략이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증진과 한

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설정훈, 박수 ,

2015; 정문경, 2014; Garnefski et al., 2001)를 뒷

받침하는 결과이다.

넷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

의 계에서 사회불안과 응 인지 정서

조 략의 조 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상호작용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

에 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형성된 내면

화된 수치심의 수 이 사회불안과 SNS 독

경향성의 수 을 조 하는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

이 낮은 집단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사용할 경우 사회불안과 SNS 독 경향

성의 수 이 낮게 나타났으며, 응 인지

정서조 략을 덜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사회

불안과 SNS 독 경향성의 수 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통

해 SNS 독 경향성과 유의한 계를 맺고 있

으며, 이러한 계가 응 인지 정서조

략에 의하여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 이 높은

경우 응 인지 정서조 략이 사회불안

과 SNS 독 경향성의 수 에 있어 크게 완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다. 이러한 결과는 내

면화된 수치심이 가진 정서 특성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응 인지 정서조 략은 내

면화된 수치심이 낮은 사람에게 상황을 객

이면서 응 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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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는 이미 수치심이 성격의 핵심이 되

어 갈등 상황 속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이 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차혜련, 김종남,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 경우 억제와 철회

행동을 한다(Lewis, 1998; Nathanson, 1994). 수

치심이 내재화 되어 있을 때 개인은 스스로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경우 자기(self)에게 결 이

많고, 매력 이지 않고, 실수 할지 모르는, 공

허함, 부정 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에 해 감당해야 한다. 수치심은 그

행동이 아닌 자기(self) 그 자체가 타인에게 부

정 으로 평가되고 면 하게 낱낱이 조사되는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경험이기도 하다. 이

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

고자 철회와 억제, 회피의 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지연, 2008). 즉, 내면화된 수

치심이 높을수록 정서가 지닌 방어 기능으

로 고통스러운 정서를 비껴가거나 억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체 정서에 한 인지 인 측

면이 둔감해지거나, 객 화된 통찰이 일어나

지 않을 수 있다. 내담자의 이러한 특성을 상

담 장면에서 성격의 방어 인 측면으로 이해

하면, 그 방어에 해 불가피하게 많은 직면

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내담자의 수치스럽

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생각하면 직면에 앞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

는 부정 이고 자동 인 사고를 다루어주는

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 평가

에 한 민감성을 낮추고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는 것을 수정하는 인지 개입이 효과

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인지

측면뿐 아니라 정서 측면 한 요하게 다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자존감 혹은

수치심과 같은 부정 인 정서에 해 지각하

고 해소하는 극 인 정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상담 계 상

담과정을 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

면, 본 연구의 의의는 이와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기존의 SNS 독 경향성 연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면화된 수치심의 향력

을 살펴본데 의의가 있다. 특히 내면화된 수

치심은 독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써 검증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 SNS 독 경

향성에서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응 인지 정서조 략이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 연구에서 SNS 독 경향성에 향을

주는 효과성의 결과가 다르게 제시되었던

응 인지 정서조 략의 향력에 해

재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변인 내 매

개변인과 조 변인을 각각 살핀 것과 다르게

내면화된 수치심의 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SNS 독 경향성과의 계에서 사회불안의 매

개효과와 응 인지 정서조 략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정서 요인에 한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과 인지 요인인 응 인지 정

서조 략까지 모두 용해 SNS 독 경향성

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유발되는지에 해

통합 모델을 검증하 다는 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SNS 독 경향성이

높은 20-30 성인 남녀를 상담하는 장면에서

도움이 되는 향요인을 알아보았다는 에

해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SNS 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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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에 향을 미치는 심리 기제인 내면화

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을 변인으로 가정하 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부분 매개하여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S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만 선택 으로 연출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좋은 수단

이 되어 SNS 독 경향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따라서 심리치료

상담 장면에서 SNS 독 경향성으로 인해 불

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개입할 때 내면

화된 수치심의 하 요인인 공허감, 부 감,

자기처벌, 실수에 한 불안과 같은 방식을

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SNS 독 경

향성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이러한 핵심감정

들을 악하고 개입할 때 이들의 SNS 독 경

향성 감소에 효과 인 근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론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SNS

독 경향성에 미치는 향에서 사회불안의 매

개효과, 인지 정서조 략의 조 효과를

포함하여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

구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집단에서는

조 효과에 한 효과성이 미미하게 나타나,

내면화된 수치심의 특성과 보다 더 효과 인

조 변인을 확인하기 한 후속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방법을 사

용하여 체 변인들을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

해 측정하 다. 한 SNS 독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한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20-30

집단을 상으로 연구하 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시간 차이를 두어 종단연구를 실

시하고 SNS 독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은

임상집단을 상으로 하여 시간에 따라 변인

들 간의 향 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

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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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on SNS Addiction Tendency: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ujeong Park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Master’s Degree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rough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NS addiction

tendency, mediated through social anxie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393

adults int their 20’s and 30’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2.0 and

the SPSS Process macr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deration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NS addiction tendency.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was

influenced by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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